
 [논제 1] 
 제시문 (나)에 나타난 언어 현상들은 새로운 의미가 발생하는 여하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. "
뽀샵질' 부터 '머쩌근' 까지는 새로운 의미가 생기지 않는 언어 현상이고, 반대로 '손주병' 부
터 '등골 백팩' 까지는 새로운 의미가 생기는 언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. 
 이러한 언어들은 모두 언어에서의 사회 규범인 언어규범에 어긋나있다고 볼 수 있다. 언어규
범에 적합한 언어란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올바르며, 다수의 사람들이 서로 공유하고 사용하는 
언어를 말한다. 그러나 제시문 (나)에 나타난 언어 현상은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올바르지 않거
나 다수가 기존에 사용하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언어규범에 어긋난 어휘들이라고 볼 수 있
다. 
 이 점에서 제시문 (나)의 언어 현상들은 제시문 (가)-1의 논리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
있다. 제시문 (가)-1의 논지에서는 사회규범을 준수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. 그러나 '뽀샵
질', '머쩌근' 과 같은 어휘들은 다수가 사용하는 어휘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본래 
어휘의 형태를 지키지 않고 줄이거나 생략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평가
받을 수 있다. 또 '손주병', '등골 백팩' 등과 같은 합성어휘들은 합성되는데에 사용된 어휘들
이 기존의 형태를 지켜 표현되기는 했지만 합성한 결과 다른 뜻이 형성되어 다수가 사용하는 
것이 아닌, 특정 연령층만이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. 
 반면 제시문 (나)의 언어들은 제시문 (가)-2의 논지에 의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. 
제시문 (기)-2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사회규범을 잘 지키는 것보다는 약간의 일탈 행위는 사회
를 풍요롭게 해준다는 근거를 들어 일탈 행위를 옹호하고 있기 때문이다. 따라서 '머쩌근'과 
같은 단어들은 표현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는 점에서 사회 구성원들을 편리하게 해 줄 수 있기 
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. 또 '손주병'과 같은 어휘들은 신조어를 탄생시켜 언어
를 풍요롭게 했다는 이유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. 

 [논제 2] 
 제시문 (다)에서는 마리화나 합법성에 관해 대한민국, 미국과 네덜란드가 각각 다른 사회규범
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. 대한민국의 경우 과거에도 현재에도 여전히 전문가가 아닌 사람
의 마리화나 취급은 불법이지만, 미국의 경우 과거에 불법이었다가 현재에 합법으로 인정해주
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. 또한 네덜란드는 합법이었다가 현재에 서서히 그 추세가 감소되
고 있다. 이는 각 사회집단 별로 사회규범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대변한다. 특히 미국과 
네덜란드는 시간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사회규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. 
 제시문 (라)의 자료는 여성의 지위라는 특정 사회규범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. 먼저 A 
국가에서는 1999년에 여성의 사법 시험 지원 현황이 17.2%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보아, 남성에 
비해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았음을 알 수 있다. 하지만 2008년에 여성 지원율이 38%
로 대폭 증가한 것을 통해서 A국의 여성 지위가 차츰 향샹되었음을 알 수 있다. 반면 B국은 
199년에 여성 지원율이 38%인 것으로 보아 여성의 지위가 A국 보다는 높았음을 짐작할 수 
있지만, 10년 후인 2008년에도 여성 지원율이 38%로 동일한 것을 통해 A국과 달리 여성의 
지위에 변동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. 
 제시문 (라)의 결과를 제시문 (다)의 논지에 비춰볼 때, 사회규범은 국가 사이에서 공통적으
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자세한 내용은 국가별로, 그리고 시대별로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
다. 따라서 A국과 B국의 2008년 여성 참여율은 동일하지만 A국가는 과거와 달리 여성의 지
위가 상승되어 17%에서 38%로 대폭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B국가는 과거와 변
함없이 38%의 지원율을 유지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.


